혈액배양에서 배양병의 균성장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자 동화장비(continuous-monitoring blood culture system)는 혈액배양을 질적으로 개선하고, 인력도 절감할 수 있어서 국내 에서도 사용이 늘고 있다[1]. 혈액배양 자동화장비에서 얻는 양 성검출시간(time-to-positivity, TTP)은 균주 동정이나 임상 적 예후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. Staphylococcus aureus 균혈 증에서 TTP가 짧을 때 혈관 내 감염, 균혈증의 지속기간, 높은 사망률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고, Streptococcus pneumoniae, Escherichia coli 균혈증에서도 나쁜 예후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TTP는 예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여 준다[2-7]. 또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병원감염의 흔한 형태인 카테터관련균혈증(catheter-related bloodstream infection, CRBSI)의 진단에 카테터를 제거하지 않고 말초혈액 과 카테터 혈액의 혈액배양 양성시간의 차이(differential timeto-positivity, DTP)를 이용할 수 있다. 최근 2시간 이상의 DTP 가 CRBSI의 진단에 매우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여주었다는 보고가 있어 TTP의 임상적 이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[8, 9] .

